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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 

수입되는 쌀과 국민의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에서 벼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고자 

하는데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과 밀의 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. 더불어 앞으로 벼의 들녘별경영체, 밀과 두류

의 대단지 계약재배의 증가에 따라 대농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논의 윤작재배가 확대될 수 있다. 논의 윤작재배에서는 식량

작물 외 국내수요가 많은 IRG(이탈리안 라이그라스) 등 동계 사료작물 및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참깨, 들깨 등의 유지작물

과의 윤작도 유망 시 된다. 따라서 이모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부지역에서 밀, 콩의 식량작물, 참깨, 들깨 등 소득작물 

및 IRG 등 사료작물을 조합하여 4년간의 생산성과 소득성을 조사함으로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논윤작 유형을 찾고자 하였다.

 

[재료 및 방법]

2018~2021년의 4년간 경남 밀양시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의 논 시험포장에서 실시되었다. 논윤작 유형은 벼-밀 이모작

(대조), 참깨-밀-벼-IRG, 참깨-밀-콩-IRG, 참깨-밀-들깨-IRG의 4 체계였다. 벼, 참깨, 밀, 콩, 들깨, IRG의 품종은 각각 대보, 

건백, 조경, 대원, 다유, 그린팜이었다. 각 작물의 재배는 농진청의 표준재배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수량성 위주로 조사

되었다. 각 작물 및 윤작유형의 소득성 분석에서 생산물의 가격은 농산물유통정보의 도매가격을 적용하였으며(IRG는 단가 

325원/kg 적용), 경영비는 농촌진흥청의 각 년도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생산비 및 경영비를 적용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1. 밀, IRG, 참깨 등은 앞작물로 벼를 재배 시 밭작물 재배에 비해 수량성이 감소하였으며, 소득성이 높은 참깨는 그 해의 기상

에 따른 수량성 변동이 커서 재배안정성이 적었다. 

2. 수량, 가격,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 논 윤작형의 소득성을 비교하였을 때 ‘참깨-밀-콩-IRG’ 유형이 대조(‘벼-밀’ 이모작)에 

비해 46% 증가하였는데(‘18~’21년 합),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가장 큰 작물은 콩이었다.

3. 유지작물이 포함된 ‘참깨-밀-벼-IRG’, ‘참깨-밀-들깨-IRG’ 유형은 대조와 소득성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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